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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적 접근방식을 통한

모바일 통신환경 분석†

(An analysis of mobile communication environment

by a socio-technical approach)

이 현 규*

(Hyun Kyu Lee)

요 약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모바일 통신가입자가 5,500여만명에 이르고 이 중 97.3%
의 가입자가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
년 150만명 수준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3년 만에 무려 20배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시장의 변화가 나
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통신환경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간의 전자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발췌된 기사는 모두
11,156건으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모바일 통신환경과 관련된 핵심 단어는 모두 5,119개 였다. 이렇
게 추출한 핵심단어가 발췌된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환경은 기술중심적 양적팽창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건전한 통신환경 구
축을 위한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나라 통신환경을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주제어 : 모바일 통신환경, 스마트폰, 사회기술적 관점, 신문기사 분석

Abstract By the end of 2012, there were 5.1 billion mobile communication subscribers in
South Korea. The majority of subscriptions (97.3 percent) were for mobile phones, particularly
smartphones. From 2010 to 2012, the number of mobile phone subscriptions increased 2,000
percent, growing from an initial subscriber base of 150 million.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ing mobile communication landscape from a socio-technologica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drivers of change and their effects on the South Korean populace. A content
analysis of 11,156 electronic newspaper articles mentioning mobile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and occurring between 2010 and 2012 was conducted. 5,119 keywords were extracted
based on frequency statistics and further analyzed to determine the drivers of change. Based
on this analysis, we conclude that South Korea’s mobile communication environment is focused
on rapid expansion of technology with minor consideration given to the social aspects of this
change. This has resulted in several negative consequences and we urge for new policies by
government and industry to address this gap.

Key Words : Mobile Communication, Smart Phone, Socio-Technical Approach,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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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 가입자는 2012년 11월말 현

재 54,937,763명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통신

이용자가 이 중 9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통신 이용자 수가

같은 기간 72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용

자들은 이동전화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2년 11월 32,041,079명으

로 집계되었다[3]. 2010년 3월 스마트폰의 가입자 수가

152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20

배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

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010년 말 이후 5,000만

명 수준(2010년 9월 기준 5,021만명에서 2012년 11월

말 5,345만명으로 약 300만명 증가)에서 거의 고정되

어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일반 이동전화의 가입자 수

는 2010년 3월 4,746만명에서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2,0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빠

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이동전화의

이용행태도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중심에서 무선인터

넷 및 모바일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12,13]. 즉, 무

선인터넷 및 모바일앱 이용 비중이 48.8%, 음성 영상

통화는 34.7%, 문자메시지(SMS, MMS)는 16.5%로 나

타나고 있다[4]. 또한, 2010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6개월 미만인 신규 사용자가

전체의 73.7%였으나 2012년 하반기에는 6.9%(1개월

미만 0.8%, 1-3개월 1.5%, 3-6개월 4.6%)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3년 만에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극적인 이동전

화 구성비율의 변화와 스마트폰의 양적 팽창은 성숙

기에 도달한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통신사들의 성장전략과 모바일 통신환경에서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와 인터넷을 수시로 이용

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욕구가 결합하여 일어난

상승효과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런 성숙기에 접

어든 모바일 통신시장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때 과

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

터스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시장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사들이

고성능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을 위한 양적인 성장에

만 집중하는 시장전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12

월 24일 SK텔레콤(주)·(주)KT·(주)LG유플러스가 이동

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

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9억원의 과

징금(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을 부과하

기로 의결한 점은 양적팽창에만 집중하는 통신사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제재라고 볼 수 있다.

모바일 통신환경을 포함한 정보기술 환경은 단순히

최신의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정책, 제도, 표준, 보

안, 교육 등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정보기술

환경은 인간과 기술 모두를 고려하는 역량의 요소로

구성되며[25], 이런 관점을 사회기술적 관점(socio-

technical perspective)이라고 정의한다[18,19]. 모바일

환경 분석에서 사회기술적 관점을 적용한 여러 연구

들은 기술적인 양적 팽창에만 집중되는 현상의 부정

적 측면을 지적하고, 모바일 환경의 균형적 성장과 보

편적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15,20,24,29]. 기술 중심의

불균형적인 기술의 확산과 보급은 제도적 법적 문제

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

다. 카카오톡의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인 ‘보이스톡’,

삼성전자 ‘스마트TV’, 그리고 애플의 무료영상 통화서

비스 ‘페이스타임’의 서비스 실시 강행과 이에 대응한

통신사업자간의 망차단과 같은 갈등 문제는 망중립성

에 대한 사회기술적 관점의 합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

황 속에서 발생한 법적 제도상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11]. 또한, 모바일 통신자원의 보편적 혜택과 부

합하지 않는 소외계층 혹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의 사례로 볼 수 있

다[16,21,23,28,30,31].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매우 짧은 기간 동

안 성장한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환경을 사회기술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여 불균형적 요소를 밝혀내고, 발

전적인 모바일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전자신문 기사 중 모바일 통

신환경과 관련된 기사 11,156건을 발췌하였고, 발췌된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 5,000여 개를 중심으로 우

리나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모바일 통신환경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

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2012년

이후 일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거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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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머물고 있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포화상

태라 볼 수 있고, 2010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현재

의 5% 미만에 불과한 비율을 보이는 시장의 태동기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은 시장의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신문기사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문제점

을 다루고 있으며, 대중들의 이해와 지각, 그리고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32].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1,2,5,6,8,9,10,22] 신문기사의 분석은 다루어지는 주제

와 그 기사의 양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26]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적합한 분석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 관련 이론들

본 연구는 사회기술적 관점(socio-technical perspective)

에 따라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관점은 정보기술의 기

술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결합하여 강조하

는 접근방법으로서 이미 1990년대말 Bostrom 등

[18,19]에 의해 제안되었다. Bostrom 등에 의해 진행

된 이 연구들은 정보기술에 의한 조직행동 측면의 변

화를 강조하면서 기술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접근방식

의 실패 사례와 그 극복 방안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들 연구에서는 조직내에 정보시스템이 도입될 때 실

패로 귀결되는 정보시스템 설계자들의 7가지의 오류

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보시스템이

달성해야 할 조직의 목적과 사용자들의 특성, 그리고

조직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가장 중요한

오류로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

회기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

기는 정보기술이 조직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달성을

통해 비교우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 후 정보기술은 특히 네트워크 및 통신분

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 성과를 바

탕으로 광대역 통신망과 모바일 통신이 제공되는 환

경이 구축되고 있다. 즉, 정보기술 도입과 구축의 중

심축이 모바일 통신환경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

서 사회기술적 관점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Orlikowski 등[27]은 광대역 통신과 모바일 통신환경

속에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효과, 이를 통한 정보처리

능력의 증가와 별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조직의 사회

적 변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

조하였다. 즉, 광대역 통신과 모바일 통신 기술을 기

업이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적

변화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사회

기술적 관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Chen 등

[20]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모바일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

되어 온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시스템을 결합하여 최

적화 할 때 성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Ansari 등[15]의 연구결과도 같은 주제를 다루

고 있다. 즉, 비교잣대가 없는 현재의 기술환경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조직이 성공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기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와 사용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고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Bijker[17]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회기술적 관점으로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조화시켜 이해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은

사회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를 분리하여 설명하지 말

고 이 두가지를 결합하여 환경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

다는 것이다(seamless web). 두 번째 기준은 현재의

환경을 기술적 성과의 결과물로 파악하지 말고 지속

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것이다(change and

continuity). 세 번째는 환경변화를 동태적인 프로세스

로 이해하여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모두 설명해야 한

다는 것이다(symmetry). 마지막 기준은 구성원의 사

회적 행동 변화와 동인, 상호작용 및 제도적 구조적

변화 측면 모두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다(action and

structur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사회적 환경에서 구조(structure)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을 의미하며,

사용자(people)는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의

요인을 의미한다. 기술적 환경의 두가지 변수는 정보

기술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정보기술 그 자체

(technology)와 이를 통해 수행하는 과업(task) 측면의

요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회기술적 관점의 틀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현재의 복잡하며 고도로 진보된

정보기술과 관련된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

성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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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작업환경 변수들의 상

관관계 (Bostrom 등[18])

본 연구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파악해 보면 예를 들

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라 할지라도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구성과 관련된 하드웨어, 컴퓨터와 관련

된 하드웨어, 주변장치와 관련된 하드웨어, 네트워크

표준·기술 및 하드웨어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범위로

나타나게 되므로 단순히 정보기술이라는 범주로 분류

하여서는 단기간동안의 시장 변화와 특징을 밝혀내기

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모바일 환경

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적 관점

에 따라 정보기술의 기반구조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Loudon 등[25]의 분류 기준을 이 모형에 결합하였다.

정보기술의 기반구조를 Loudon 등[25]은 컴퓨팅 플래

폼, 정보통신 서비스, 데이터관리 서비스, 응용 소프트

웨어 서비스, 물리적 설비 관리 서비스, 정보기술 관리

서비스, 정보기술 표준 서비스, 정보기술 교육 서비스,

정보기술 R&D 서비스의 9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Bostrom 등[18,19]이 제시한 사회기술적 접근

방안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현재의 매우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정보기술 관련 사항과 그 사회

적 영향들을 특징별로 분류하고 파악하는데 매우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결합하여 제시한 분석모형을

다음 <그림 2>에 제시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의 틀

에서 기술적 요인(technology)은 사용자들을 일관된

디지털 환경으로 연결시키는 컴퓨터, 모바일 휴대용

기기들로 설명되는 컴퓨팅 플래폼 및 하드웨어와 사

용자들에게 데이터, 음성, 비디오 등에 접속할 수 있도

록 해주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지칭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과업(task) 요인은 사용자가 직

접적으로 정보기술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데이터관리 서

비스와 모든 사업단위에서 혹은 개인적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사회

적 환경에서 구조(structure) 요인은 사용자가 컴퓨팅,

정보통신, 데이터 관리 등의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물리적

시설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설비관리 서비스

와 정보기술 기반구조를 계획하고 개발하며, 이를 사

업단위들과 조화시키고 이에 관한 비용 관리를 포함

하는 정보기술 관리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people) 요인은 정보기술 사용의 정책과 교육,

지속적인 활용과 미래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개발 분야를 포함하도록 정의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의 틀

이 분류방법은 기술적 영향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동시에 파악한다는 점, 한 기간의 성과로서 정보기술

의 영향을 파악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

려한다는 점, 그리고 제도적, 정책적 측면을 모두 포함

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Bijker[17]의 기준에 부합

한다 할 수 있다. 또한, Sawyer 등[29]이 광대역 및

모바일통신과 관련된 과거 연구 결과를 사회기술적

관점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한 향후 연구 주제들도 이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Sawyer 등[29]은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주제, 개인과 조직의 정보기술 사용 및

활용과 관련된 주제, 정보기술 자체와 표준 및 애플리

케이션 등 그 기반구조에 관한 주제로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기술적 관

점에 따라 연구된 결과들을 기초로 구성한 <그림 2>

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환경의 변화를 사회기술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2010년은 스마트폰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

하여 데이터 통신 중심의 모바일 환경이 보급되기 시

작한 시점이며, 2012년 말은 스마트폰 수요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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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성장하지 않는 성숙기에 도달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의

양적 팽창과 고객층을 확보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경

향을 보였을 것이다. 즉, 첨단의 최신기술과 하드웨어

로 경쟁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기술중심적 전략이 주

를 이루었을 것이다.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회적 영향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불완전한 전략

이며, 이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

시장의 양적팽창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들의 기술중심

적 전략과 활동 이외의 간과된 부분을 밝혀내어 보다

바람직한 모바일 통신환경 보급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자 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전자신문을 선정하였

다. 전자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중 정

보기술에 특화된 전문일간지로서 1982년 설립되어 현

재 120명의 기자가 약 200만명의 독자들에게 기업 활

동, 정보통신 산업 뉴스 및 통계, 교육 정보, 글로벌

경향 분석, 차세대 기술 정보 등의 주제를 기사로 다

루고 있다(www.etnews.com). 전자신문의 기사들은

이처럼 정보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사

회기술적 관점의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

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전자신문 기사 분석은 핵심단어 혹은 단어

의 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모바일 통신환경

과 관련된 기사 내용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의 빈도

수가 많으면 이 단어와 관련된 특정 사회기술적 변수

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과

이 특정단어가 속한 사회기술적 변수의 기간별 추이

를 살펴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시장의 특성과 변

화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신문 기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본 연구의 주제에 관련된 기사를 추

출하기 위하여 ‘모바일’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기사를

제목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바일 통신

환경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에 휴대 혹은 이동이란 단

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바일’이란

단어 이외에 ‘휴대’, ‘이동’이란 두 단어를 포함하는 제

목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모두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

출된 3년 동안의 기사가 모두 11,156건으로 조사되었

다. 이 기사들을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스인

한글로 종합하여 편집한 결과 총 1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들을 년도 별로 날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를 부여하였다. 즉, 기사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고유번호를 부여한 이유는 추출된 기사에 등

장하는 주요 용어들의 양적 통계분석을 위하여 기사

들을 무작위로 표본추출 하기 위함이었다. 즉, 전체

기사 11,156건에서 통계적 표본 추출로 충분한 10%

분량의 기사를 고유번호 중심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기사들을 연구자 3인이 교차하여 읽어가면

서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기술 관련 단어나 단어의 조

합을 추출하였다. 추출하는 단어의 선택은 연구자 3인

의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이런 절차에 따라 추출된 단

어 혹은 단어의 조합 수는 <표 1>에서 상세하게 제시

된 바와 같이 모두 5,119개로 정리되었다.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은 시간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

시장도 3년에 불과한 시간동안 성숙기로 접어들 만큼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분석대상 기사를 6개

월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추출된

핵심단어를 사회기술적 접근방법에 따라 정의된 <그

림 2>의 분석의 틀에 각각 대응시켰다. 그러나 추출

된 단어가 분석의 틀에 정확하게 일대일로 대응시키

기 어려운 매우 일반적 의미의 단어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시스템 등

의 단어들은 분류기준으로 정한 9개의 요인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기사에 핵심단어가 등장하는 빈

도수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핵심단어가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수가 1번부터 9,000번 이상까지 매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사에 등장하는 빈

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100개 까지의 단어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표 1> 추출된 기사 건 수 추이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기사

수

(건)

4,033 3,886 3,237

11,156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100 1,933 2,500 1,386 1,664 1,573

쪽 수

3,730 3,668 2,430

9,828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861 1,869 2,279 1,389 1,245 1,185

핵심

단어

수

1,840 1,790 1,489

5,119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043 797 918 872 772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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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추출된 핵심단어가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수를 기준

으로 아래 <표 3*>에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키

워드는 추출된 핵심단어를 의미하며, group 숫자는 키

워드를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기술적 관

점의 분석틀에 대응시킨 것으로서 그 의미는 아래

<표 2>와 같다. 빈도는 추출된 핵심단어가 발췌된 기

사에 각각 등장하는 빈도수를 의미하며, 키워드 수는

group별로 대응시킨 키워드의 숫자를 의미한다. 반복

회수는 사회기술적 관점 요인들을 기준으로 group으

로 정리된 키워드의 총 빈도수를 의미한다.

<표 3>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석 대상 기간인

지난 3개년간 6개로 구분된 사회기술적 관점의 요인

들에 대응된 핵심단어의 수가 <그림 3>에서와 같이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 요인에 195개로 34.2%를 차지

하며, 그 다음으로 컴퓨팅플래폼 요인이 122개로

21.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하드웨어 요인으로 85개

인 14.9%로 나타났다.

<표 2> 키워드 group 구분

group

구분
설명

0 범용적 키워드

1
컴퓨팅 플래폼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등)

2 정보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인터넷 등)

3
하드웨어

(컴퓨팅 플래폼 외 하드웨어, 제조사 포함)

4
데이터관리 서비스

(데이타베이스, 데이터분석, 보안 등)

5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

(앱, OS, 게임 등)

6
물리적 설비 관리 서비스

(ISP 등)

7
IT 관리 서비스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8
IT 표준 서비스

(통신규약, 통신망, 요금제 등)

9
IT 교육 및 R&D 서비스

(교육, 컴퓨팅 환경 등)

* 표의 크기 때문에 다음 장에 표시.

<그림 3> 핵심단어 수 비율 비교

사회기술적 요인별로 그룹핑 된 핵심단어가 발췌된

기사에 등장하는 총 빈도 수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핵심단어 총빈도수 비율 비교

즉, 응용소프트웨어 요인이 86,941회로 전체의 33.8%,

그 다음이 컴퓨팅플래폼 요인으로 78,911회에 비율은

30.7%, 3위는 하드웨어 요인으로 총 빈도수는 33,489

회, 비율은 13.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통계

량을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요인별 핵심단어 비율 분석

구분 비율 분석

접근

방법

기

호

핵심

단어수
비율 총횟수 비율

기술적

환경

1 122 21.4% 78,911 30.7%

2 40 7.0% 16,178 6.3%

3 85 14.9% 33,489 13.0%

4 40 7.0% 16,632 6.5%

5 195 34.2% 86,941 33.8%

사회적

환경

6 23 4.0% 9,913 3.9%

7 15 2.6% 2,240 0.9%

8 32 5.6% 9,181 3.6%

9 18 3.2% 3,868 1.5%

total 570 100.0% 257,3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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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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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단어
수
비율 횟수 비율

단어
수
비율 횟수 비율

단어
수
비율 횟수 비율

단어
수
비율 횟수 비율

단어
수
비율 횟수 비율

단어
수
비율 횟수 비율

1 15 15.6 13792 25.8 20 21.3 15062 30.2 24 25.8 13033 33.0 22 23.2 16982 30.2 23 24.0 11701 35.5 18 18.8 8341 33.0

2 8 8.3 5138 9.6 7 7.4 3693 7.4 7 7.5 2736 6.9 4 4.2 1062 1.9 9 9.4 2895 8.8 5 5.2 654 2.6

3 18 18.8 5810 10.9 14 14.9 6115 12.3 15 16.1 5229 13.2 14 14.7 9138 16.2 5 5.2 2398 7.3 19 19.8 4799 19.0

4 7 7.3 3438 6.4 9 9.6 3957 7.9 7 7.5 3428 8.7 6 6.3 3255 5.8 6 6.3 1895 5.8 5 5.2 659 2.6

5 30 31.3 19181 35.9 34 36.2 17497 35.1 25 26.9 11203 28.4 35 36.8 20087 35.7 36 37.5 10224 31.0 35 36.5 8749 34.6

6 4 4.2 2357 4.4 3 3.2 1707 3.4 4 4.3 1882 4.8 6 6.3 1983 3.5 4 4.2 1453 4.4 2 2.1 531 2.1

7 3 3.1 584 1.1 1 1.1 116 0.2 3 3.2 261 0.7 2 2.1 469 0.8 4 4.2 597 1.8 2 2.1 213 0.8

8 5 5.2 1517 2.8 4 4.3 1100 2.2 4 4.3 939 2.4 5 5.3 3089 5.5 6 6.3 1349 4.1 8 8.3 1187 4.7

9 6 6.3 1618 3.0 2 2.1 639 1.3 4 4.3 795 2.0 1 1.1 222 0.4 3 3.1 426 1.3 2 2.1 168 0.7

total 96 1 53435 1 94 1 49886 1 93 1 39506 1 95 1 56287 1 96 1 32938 1 96 1 25301 1

<표 5> 분기별 요인별 핵심단어 비율 분석 (비율단위 : %)

<그림 3>과 <그림 4>의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요인 9개 중 상위 3위의 순서에는 변화가 없으

나 총 빈도수에서 컴퓨팅플래폼 요인의 비율이 상당

히 증가하여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 요인과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기별로 분리하

여 종합한 분석의 상세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

다.

분기별 결과도 3개년을 모두 종합한 결과와 마찬가

지로 상위 3개의 요인은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 요인,

컴퓨팅플래폼 요인, 하드웨어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하여 그래

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나

타난다.

<그림 5> 분기별 핵심단어 수 비교

<그림 6> 분기별 핵심단어 총빈도수 비율 비교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의 특이점은 총빈도수 비율

비교에서 컴퓨팅플래폼 요인이 2011년 상반기와 2012

년 상반기에 응용소프트웨어 요인을 초과한다는 점이

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결론 부분에서 그 의

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관련 이론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정보기술을 통한

변화는 기술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술중심적 시장의 양적팽창은 통신자

원의 평등한 사용 권리, 계층간의 정보격차, 기술발전

을 따르지 못하는 법 제도 등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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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성장기에서 기업들

이 주력하는 양적팽창 전략과 성숙기에서 추구해야

하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3개년 기간

의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

라 모바일 통신환경은 양적팽창에만 집중하는 기술중

심적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개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은 컴퓨팅플래폼과 하드웨어,

그리고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3

개 분야에 대응된 핵심단어의 수는 402개로 총 570개

의 핵심단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핵심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수는 전체의 78%에 이르

고 있다.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환경이 기술중심적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비율인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사회적 환경의 단어 수는 불과 88개(15%)에 불과하며,

빈도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성장

과 더불어 균형을 맞추어 진보해야 할 여러 분야가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6개월 단위로 구분

하여 분석한 <표 3>, <표 5>와 <그림 5>, <그림 6>

을 보면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2010년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업들은

응용소프트웨어를 알리는 마케팅에 집중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2011년 상반기에는 아이폰, 갤럭시, 아이

패드, 윈도폰, 블랙베리 등의 스마트폰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하

반기 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함을 인지한 소비

자들에게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서 보다

고성능의 스마트폰으로의 교체수요를 이끌어 내는 전

략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에 주로 등장한

단어는 SNS와 모바일게임, 모바일금융거래와 관련이

매우 깊다. 총 빈도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6개월

을 주기로 컴퓨팅플래폼과 응용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교차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고성능 스마트

폰 등의 기기들을 매년 초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하반

기에는 이의 전파를 위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전략을 수행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이 외 특이점은

2012년 하반기 하드웨어에 관한 단어의 빈도수가 매

우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 시기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거의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로서 관련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의 사양을 고성능화시키고, 주변

기기를 보급하기 시작하여 시장의 확대를 추구했다고

해석된다.

사회적 환경으로 분류된 그룹들의 키워드를 살펴보

면, LTE가 2010년 하반기 처음 등장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하반기에는 특허, 망중립성의

단어가 처음 제시되었고, MVNO는 2012년 하반기 주

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는 요금제, 보조금의 단어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였으

며, 우리나라 3대 통신사업자 중 LG유플러스는 2010

년 하반기부터 언론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점유율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

한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파

악된다. LTE란 단어가 등장하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과정에

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과 관

련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이 되어서야 언론에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의 특성

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혹은 매우 낮은 빈도로 언급

된 분야가 교육, 표준, 관리 등의 분야로 나타났다. 모

바일 환경에 익숙해 지기 어려운 장년층에 대한 사용

자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등한 모바일 통신환경의

제공, 관련기업들을 건전한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 제도, 환경 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린컴

퓨팅,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컨텐츠의 불법유통

과 복제, 유해성 컨텐츠에 대한 접근차단 방안, 개인정

보 보호 등과 관련된 단어는 시장의 양적팽창 전략에

밀려 소외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 가입자는 5,500만명 수준이며,

스마트폰 가입자는 3,20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같은

스마트폰의 보급은 경제활동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인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루

어진 미국의 경우도 2012년 말이 되어서야 겨우 50%

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며, 일본은 2012년 초가 되어

서야 23% 수준에 이르고 있다[14]. 모바일 통신환경이

보편화된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가 구현된 것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바일 통신환경이 구

현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적팽창 논리에 밀

려 소외되거나 등한시 된 많은 중요 영역들이 이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통신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은

공공재인 전파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

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플러스유 등 통신3사가

2011년에 거둬들인 이익은 무려 3조6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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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동안 소수 이동통신

사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누린 셈이다. 통신3사는 지난

해 고객확대를 위해 마케팅 비용만도 무려 7조5천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7].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정마다 몇대씩 있어 이젠 생

필품이나 다름없는 이동전화 등의 경우에는 그 통신

비용에 대해 기업도 무작정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전기나 수도처럼 통신도 공공재적 성격이 크

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중심적 시장성장의 전략에서

벗어나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사회적 영역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많은 결과들이 단기간에 성

장한 우리나라 모바일 통신시장의 비대칭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모습을 설

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연구방법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분석의 대상을

전자신문 한가지로 제한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자신문 한가지만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관

련 일간지로 파악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복수 개의 신

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추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된다. 두 번째는 분석 방법의 다양성이다. 본 연구

는 양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핵

심단어의 빈도수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변화의 모습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SNS의 연구에서 많이 활

용되는 질적방법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된 핵심단어의 제한성이다.

분기별로 파악된 핵심단어의 수는 평균 800개 이상이

지만 발췌된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상위 100개 단어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보다

다양한 시장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

석에 포함되는 핵심단어의 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이런 한계점을 반영하여 차후에 추가

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

업들의 전략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상세

한 시장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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